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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 이해

김 민 지*1)

【 요 약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래된 역사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  조화와 협력

으로 한반도 평화를 중심한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

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리스

도교 기반 신종교로서 한국 신종교의 전통과 융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다양한 실천들을 경주해 왔다. 이를 통해 종교

가 선교목적을 넘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가치관을 제공하고 교육, 시민 간 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실천과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신냉

전시대의 위기를 넘어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교계가 평화를 위한 연대

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동아시아, 평화, 문선명, 신종교

Ⅰ. 서론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 들어 세계화(g lobaliza tion)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경

을 초월하여 평화로운 지구공동체의 실현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 국가 간 교류가 

양적으로 증대되는 차원을 넘어 국가를 중심한 경제, 정치, 문화의 경계가 낮아지고 

상호연관성이 높아지는 세계화가 생활 속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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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초국가적 정치연대의 강화, 문화의 세계적 공유 등으로 근대를 상징하는 민족

국가의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흐름은 이러한 예상을 무색 

하게 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태평양 횡단 교역량이 대서양 횡단 교역량을 두 배 

이상 능가하고 한중일,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5개국의 G D P 합계가 유럽연합

(EU ) 27개국의 G D P 총합을 앞지르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지만 유럽연

합(E U ), 북미주자유무역지대(N A FTA ) 등과 같은 공동경제권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

가를 초월하여 지역 내 국가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협력을 이루면서 조화와 균

형을 통한 지역경제권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경제권의 출현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물론 1993- 4년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 SEA N )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초청하여 

‘A SEA N +3’ 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1997년 공식적으로 ‘ASEAN +3’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1999년부터는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

다.2) 특히 2001년 ‘A SEA N +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E A V G )이 작성한  동아

시아공동체를 지향하며 라는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지역 국가들의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E A C )를 이룰 것을 목표로 정하고 

‘A SEA N +3’를 동아시아정상회의로 전환할 것을 공감하였다.3) 

이후 2005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지만 정례적인 회의 차원에 머물 

고 있어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에 대한 희망은 크지 않다. 경제적 정치적 동아시아공동

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를 협력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적 비전과 가

치, 즉 동아시아성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한중일 3국은 반목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과 미국의 G 2 시대를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아 

사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 ne Belt O ne R oad)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장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은 주변국인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한국과 동북공정, 불법어로 등으

로 직접적 갈등을 빚으며 영토 역사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 또한 군사비지출을 

2 ) 최영종,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황 및 전망 , 한국동북아시아지역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

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261-264쪽.

3 )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

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9),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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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면서 평화헌법 폐지, 집단자위권 행사, 독도 영토분쟁 등으로 주변국을 경계하면

서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로 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

아시아 지역을 침략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기에 자

위권을 중심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북핵위기 해결을 위

한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의 

패권대립이 이어지는 신냉전질서의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번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래된 역사적 관계를 청산하

고 상호 인정과 존중, 조화와 협력으로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구축

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평화통

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창교된 신종교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

해와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국제적인 실천을 이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 일반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을 정리해보고 이러한 이해와 실천이 향후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

이다. 

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이해

1. 평화 일반에 대한 이해

1950년대까지 평화는 폭력이나 테러,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로 이 

해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러한 직접적 폭력의 근원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폭

력을 인식하고 보다 근원적인 평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68년 다스굽타(Sugata  

D asgupta)는 전쟁의 억제와 회피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소극적 평화에 대해 ‘비평화

(Peacelessn ess)’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는 가난한 

제3세계 국가는 전쟁이 없을 때에도 기아나 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 평화를 경험할 수 

4 ) 전홍석,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로드맵｣,  양명학  50(2018), 203-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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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전쟁의 종식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다.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도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사회의 갈

등과 폭력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화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

식해야 한다고 하였다.5 ) 

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갈퉁(Johan  G ultung)은 폭력을 보다 세분화하여 물리적 폭

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과 사회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

다. 직접적 폭력이란 폭력의 행위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

하는 폭력이지만 구조적 폭력은 사회구조나 관심, 경제적인 상황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관찰되지 않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폭력이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 상호 공감 위에 근절하기 용이하지만 구조적인 

폭력은 각자가 처한 구조에 따라 인식을 공유하기 힘들고 그만큼 개선하기도 힘든 면

이 있다.6) 

이러한 구조적 폭력보다 더 근원적인 폭력으로 문화적 폭력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문화적 폭력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가치관 등과 같이 상징적인 것으로 직접적 폭력이

나 구조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와 자유주의와 마

르크스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화적 폭력이라고 

예를 들었다. 유일신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자신들의 신념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

면서 그 믿음에 배치되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 국가 등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7) 

그중에서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등의 유일신 종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

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유일신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에만 구

원이 있다고 믿으며 같은 종교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구분하는 선악의 이분

법을 가지게 된다. 진정한 믿음을 얻은 이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선민으로서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이들을 열등한 존재나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개종하고자 노력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태도는 개종하지 않는 타인을 악마/사탄으로 바라보게 하며 악을 멸한다는 종

교적 명분으로 구조적 폭력은 물론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8 ) 

아말로도스(M ichael A m aladoss) 또한 이러한 갈퉁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다른 종교인 

을 악마로 규정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5 ) 토다 기요시(戶田 淸) , 김원식 역,  환경학과 평화학  (서울: 녹색평론사, 2003), 18쪽.

6 )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녁, 2000), 19-22쪽.

7 ) 위의 책, 28-29쪽.

8 ) 위의 책, 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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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준다고 분석하였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응징하는 자랑스러운 종교적 사역으로 

생각하게 된다.9) 

20세기까지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에 대해 견지해 왔던 서구중심주의의 근원도 그리

스도교의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태도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버

(M ax W eber)는 합리적인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서

양 문화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반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토교의 기반이 없는 인도와 중국 같은 동양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10 )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가질 수 없

게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문화적 폭력인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요청된다. 그런 맥락에서 

20세기 후반 많은 평화학자들은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이 아닌 상호 공존의 원리를 강

조해온 동양의 종교와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도 1954년 

한국에서 창립한 그리스도교 기반 신종교로서 짧은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선교의 

기반을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세계적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종교는 

다른 종교를 상호 존중해야 하며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모든 종교는 평화로운 세계를 희구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온 방편으로서 인간

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 그 진리를 밝히는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각 종

교는 하나님께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언어와 습관,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대 

그 지역에 적합한 종교를 세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공통

점이 있다고 본다.11 )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이해했던 종교의 전례

를 넘어 초월적 신을 중심으로 종교의 다원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힉(John  H ick )

9 ) M ichael Am aladoss, Relig ion for Peace, Am erica 185(19) (2001), pp .6-8.

10 ) Sebastian Guzm an, Jam es H ill, M ax W eber’s T he Protestant E thic  and the Sp irit o f Capitalism  

(Lodon: M acat L ibrary, 2017).

11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2001),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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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기 다른 전통과 의례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본질을 보면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신앙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스미스(W ilfed C antw ell Sm ith) 등의 종교다원

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1 2) 

물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초종교적 관점은 종교다원주의보다는 한국적 종교다

원주의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 사

회 안에 유교와 불교, 도교의 사상이 공존하였으며 특별한 갈등이나 모순 없이 한 사

람 내부에서도 여러 종교적 가치가 상호 관련을 맺으며 중층적으로 자리하는 종교다

원주의를 경험해 왔다.1 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시 한국의 신종교로서 초종교적 이

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자 근원자이기에 인종과 종교, 문화를 초월

하여 계시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고 보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모든 인류가 종

교를 초월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라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

였다. 또한 모든 종교는 종단의 선교와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 평화세계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하며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

조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우선적으로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에 앞장

서면서 타종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이 세

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차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선교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1 4) 

둘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생활하는 세계가 천국, 즉 평화로

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세적이고 세계적인 평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15 ) 살아있는 지상의 생활을 이상적인 세계, 즉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비전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해온 궁극적 가치로서 사후에 가게 되는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를 변혁하는 구체적인 이상이었다. 이러한 평화세계의 

이상은 종교를 넘어선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종합적 이상사회로서 서구 

근대의 종교관을 넘어 삶의 총체적 영역에 대한 해답과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1 6)

모든 종교는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천국과 극락과 같은 사후의 이상

세계관과 지상의 불합리하고 결핍된 부분을 극복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유토

12 ) 황진수, 문선명 선생의 종교관에 관한 연구: 다원주의와 통일주의의 평화적 공존 ,  평화와 종교  1  

(2016), 50쪽.

1 3 ) 김종서,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그 한국적 독특성 연구 ,  종교학연구  19(2000), 33-48쪽.

1 4 ) 김민지 안연희 강화명,  종교, 평화의 길인가  (서울: 미래문화사, 2015). 163-165쪽.

1 5 ) 위의 책, 165쪽.

1 6 ) 안연희,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  평화

와 종교  3(2017), 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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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적 이상세계관이 있다. 서구의 종교는 근대체제 속에서 정교분리의 과정을 거치면

서 현실세계와 멀어져 종교공동체 안에서의 이상으로 축소되거나 사후의 이상세계로 

한정되었다.17 ) 이에 비해 한국의 신종교는 동양의 여러 사상의 기반 위에 조선 말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

한 열망이 모아져 현실세계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의미로서 개벽사상을 가지고 있었

다.18 ) 물론 교단에 따라 개벽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지만  불합리하

고 불평등하며 부조리한 선천시대가 끝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문명의 세상

인 후천시대가 올 것이라는 현세적인 이상세계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공통

적이었다.19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한 그리스도교에 기반한 한국의 신종교로서 사후의 이상세 

계는 물론 현세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벽사상을 안고 있었다. 윤승

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교회를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이름으로 창립되었

음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기

독교 평신도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0 ) 

2. 평화실현에 대한 이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초종교적이고 현세적인 평화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실현의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인간 자체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평화의 근원은 인류의 부모이신 하

나님에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인간이 이루는 평화는 

임시적이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창조된 자신의 존재가치를 되찾아야 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이 되

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얻는 것과 

17 ) 윤승용, 한국종교의 이상세계론, 그 연구를 위한 시론 ,  신종교연구 �29 (2013), 59-60쪽.

1 8 ) 김홍철, 근현대 한국신종교의 개벽사상 고찰 ,  한국종교  35 (2012), 7쪽.

1 9 ) 신진식, 신종교의 개벽사상 비교 ,  한국철학논집  56(2018), 85쪽.

2 0 ) 윤승용, 이상세계 실현과 통일교회의 진로 , 고건호 외,  포스프 문 시대의 통일교회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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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귀중한 일이다. 그 나침반을 따라 마음과 몸을 성장시키면 평화로운 개인이 만들

어지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이 삶의 첫 표어로 삼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몸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1)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일하여 내면의 

평화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해온 수신(修身)의 정신과 상통된다. 인간의 

근원이 궁극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개인의 평화와 구원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자신의 신성

한 가치를 발견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이 성장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역

시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이라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아간다.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부모이신 하나님을 통해 형제의 관계로 인식

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평화세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다.22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러한 인식과 실천을 하기 위한 경험의 공간으로 가정을 

강조한다. 가정은 나와 타인의 경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서로 다

른 남녀가 만나 사랑하며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사랑에 

기반한 헌신과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며 부모가 되어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

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부부와 형

제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는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자 평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교본과 같다.2 3) 

문선명 선생은 평화를 상대와 수평을 이루어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 평화의 평(平, horizon ta l)은 주체와 대상의 두 존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의 개체성과 차이를 포용하면서 상호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

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작용의 전제가 요청된다. 평화의 화(和, harm ony)는 

수평적 위치를 가진 두 존재가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관계의 작용이다. 모든 존재들이 

다른 존재를 자신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랑의 상응적 관계 속에

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2 4)  

이상적인 가정은 이러한 평화를 경험하는 모형이자 기지가 된다. 문선명 선생은 어 

린 시절 산에서 뛰어놀다 잠이 든 업어주시던 아버지의 등에서 평화를 배웠다고 회상

2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사, 2013), 1071쪽.

2 2 ) 안연희, 위의 글, 176쪽.

2 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 565쪽.

2 4 ) 김민지 안연희 강화명, 위의 책,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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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5 )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 부부 형제 자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휼하여 인격을 성숙시키는 터전인 동시에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긍정을 바탕

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을 평화의 기반이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사랑이기

에 하나님의 참사랑에 기초한 가족의 사랑은 보다 큰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로 확장된

다. 더 큰 전체를 위하고자 하는 사랑은 혈연에 기반한 가정을 넘어 모든 인류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류한가족의 이념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나와 타인이 동등

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듯이 나의 가족과 타인의 가족 역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

며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과 국가, 종교와 문화의 경계 없이 인류는 서로를 하나의 가

족으로 느끼는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인류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못했

다. 부모이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

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랑과 화합을 경험해야 하는 가정은 위계와 단절을 경

험하는 불행의 공간이 되었고 이기심에 기반한 가정과 사회, 국가가 되어 인종과 국

가, 종교와 언어 등의 경계는 강화되어 차별과 불평등, 갈등과 폭력의 세계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평화의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통

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개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며 서로를 위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가정이 사회와 국가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프랑스 등 역사적 원한관계가 있는 국가와 백인과 흑인 등 오랜 지배와 억압이 있는 

인종의 경계를 넘어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이러한 가정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강조해 왔다. 

나아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

해서는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세계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국가의 경계 없

이 생활할 수 있는 지구촌사회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정체와 

성장을 함께 공유하는 경제공동체가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초월하여 유학과 취업 등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또 다른 분쟁과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넘어 진정한 세계공동체를 이루

25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09),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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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이상을 추구해온 종교가 중심이 되어 세계가 공유할 수 있

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은 교단 창립 초기인 1960년대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중심으로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평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실천

을 해 왔다.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기에 다양한 정치, 

경제적 실천을 하는 선생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나 21세기 들어 평

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멀티트랙외교, 비국

가행위자 등의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물론 다른 분야와 상호 연대하여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온 실천의 의미가 연구되고 있다.2 6)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종교는 평화

를 위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가치관이자 상징체계로서 문화적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Ⅲ.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

1.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

동아시아란 아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지리적 문화적 명칭으로 구체적 

인 국가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는 명칭은 서양에서 19세

기부터 동양의 한국과 중국, 일본을 ‘극동(Far East)’라고 부르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홍콩, 베

트남 등 유교권 국가들을 동아시아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문화보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몽골을 더하여 동북아시아

(N orth east A sia)라고 부르다가 냉전 이후에는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미국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까지 포함하여 아시아 태평양(A isa-Pac ific)이라고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지역은 극동에서 동아시아, 동북아시

26 ) 이러한 연구로는 오기성 김민지 주우철, ｢통일노력에 대한 트랙2 외교적 접근: 문선명 김일성 회

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16(1) (2015); 김민지 우평균,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문선명

고르바초프 회담의 함의｣,  평화학연구  16(5) (2015); 김민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

할: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실천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5(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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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시아 태평양까지 다양한 지역적 명칭으로 불려졌다.27 ) 

특히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의 정

의와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좁게는 한국과 중국, 일본만 한정하는 

의견부터 넓게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아직 

이러한 여러 논의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는가는 학자

들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

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개념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평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사전적으로 규정되어진 한반도(한국과 북한),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등), 일본, 몽골

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국에서 창교된 신종교로서 특별히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

시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핵심적인 교리를 정리한  원리강론 에는 예수님께서 다

시 재림하시는 지역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곳’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유대민족이 있는 중동이 아니라 동방의 한국

과 중국, 일본 3국가 중 한 곳이라고 논술되어 있다. 이 중 한반도는 선을 숭상하고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해방 이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기에 예수님은 동방

의 3국 중 한국으로 재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2 8) 예수님은 한반도에 재림하여 하나

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그 모델적 실천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보는 것

이다. 

한반도가 평화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한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하거

나 억압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민족이 평화를 이루는데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

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 존재들의 가

치적 평등, 즉 수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에 중심은 상호 공존과 조화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할 뿐 주변에 대한 지배적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 역시 공생

의 평화문화를 이루는 비전과 가치관의 중심으로서 균형축을 형성하여 평화를 사랑하

는 한민족의 심성에 기반한 한반도 문명으로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 가게 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문명의 흐름이 운행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문선명 선생은 인류역사가 하천을 중심으

27 )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39-42쪽.

2 8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2014), 543-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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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한 인류문명에서 시작되어 지중해반도문명으로 이어졌다가 유럽대륙문명으로, 

다시 영국을 중심한 도서문명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이후 미국을 중심한 대륙문

명으로 전해진 인류문명은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중심한 반도문명으로 회귀

하여 꽃피워질 것이라고 하였다.2 9)

한반도에서 세계사의 모든 한이 풀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만의 이해는 아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신종교들이 민주주

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가 평화로운 세

계의 모델이자 중심이 될 것이라는 역설적 해석을 공유하고 있다.30 ) 

2. 동아시아 평화 이해와 그 실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이상은 인류가 국가와 인종, 종교

와 문화의 장벽 없이 한 가족이 되어 평화롭게 사는 세계공동체라는 구체적인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종교는 자기 종파의 이해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와 서로 

반목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진리를 추구해 나온 전통을 상호 존중하고 평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실천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평화 일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구심점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평화로운 세

계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한 대륙문명과 일본의 도

서문명, 한반도를 중심한 반도문명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한

반도는 중국의 대륙문명에 편입되어 있는 듯한 북한과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가는 

통로로 차단된 채 일본과 같이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이 공존하고 있다. 즉 지형

적으로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에 동아시

아 평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협

상의 결과로 분단되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또한 남한과 북한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

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세계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환태평양시대의 한반도를 중심한 반도문명에서 평화로운 

29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사, 2013), 1585-1586쪽.

3 0 ) 김항제, 기독교계 신종교운동과 한국적 영성 ,  신종교연구  18(2008),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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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다.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중국과 북한을 사랑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3 1) 이러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미국을 중심한 해양패권과 

중국을 중심한 대륙패권이 대결해 왔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해양패권을 중심으로 한반

도 지형을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문선명 선생은 이러한 정치적 해석

이 등장하기 전인 1950년대부터 일관되게 환태평양시대를 제시하면서 1954년 세계기

독교신령협회를 창립한 이후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으로 선교를 펼치며 한국과 일

본, 미국의 3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1년 문선명 선생이 故 김

일성 주석을 만나 회담을 하였고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실

천을 전개해왔다. 평화자동차, 보통강호텔, 세계평화센터, 평화항공여행사 등 경제협력

은 직접 추진하고 이산가족상봉과 핵사찰수용, 남북정상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였다.32 )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력이 요청되기에 이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활동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차에 걸쳐 남북한을 비롯한 6자 회담국 청년학생 1,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6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반

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을 나누면서 연대를 강화하였다.33 )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여러 실천에도 불구하고 북핵 개발 및 안보위협이 증가하

면서 2010년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직접적인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주변적 실

천은 여전히 시도되고 있지만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노력 

없이 주변국의 비정부기구의 실천만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

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갈

등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 남북한 정부 간 대화가 재기되면서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주체적인 노력과 함

께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3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 1425-1427쪽.

3 2 ) 송광석, ｢민간기업 대북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자동차 사례연구｣,  평화학연구  11(1) (2010), 89쪽.

3 3 ) 위의 글,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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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정부적 실천이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들의 교류를 확대해 왔다.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중국의 중국중심주의와 일본의 과거사 반성 결여,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등 근대의 민족주의적 국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그

대로 안고 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자국의 입장만 우선시하고 다른 국가의 입

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동아시아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국보다 더 큰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국가

를 대한다면 상호 인정과 존중이 이루어지며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조화와 협력을 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벗어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

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경제를 책

임져야 하므로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교류가 더욱 요청

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우선 신자(信者)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

을 풀고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남녀가 결혼하는 국제축복

결혼을 1968년부터 실시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한일 교차교체 축복결혼을 대대적으

로 진행하여 19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1만 1천 여 쌍의 한일 축복결혼 가정이 탄생하

였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축복결혼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

다.34 )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축복결혼을 한 것은 오랜 역사적 반목을 해온 한국

과 일본의 남녀가 만나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자

의 국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즉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은 한일 축

복결혼을 한 가정은 한국 가정도 일본 가정도 아니며 아시아를 사랑하는 아시아 가정

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 탄생한 자녀는 두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관계를 넘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35 ) 

일반 시민들의 교류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의 장을 마련하였다. 1993년부터 한국 여성 한 사

34 ) 1988년 2334쌍, 1992년 2219쌍, 1995 5397쌍, 1997 1733쌍이 한국-일본 축복결혼을 하여 10년 동안 

총 11,683쌍의 부부가 탄생하였다. K im , M in Ji. “A  Study of M ulticu lturalism  in  the U nification  

Church as R eported in  the Press-Based on analysis o f m edia from  the last 10 years regard ing  

Japanese im m igrant w om en.” The Journal o f Peace Stud ies, 15(6) (2014), p .121.

35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 531-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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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일본 여성 한 사람이 자매가 되는 자매결연행사를 진행하여 1995년까지 16만 쌍

의 자매가 탄생하였고 1995년에는 미국 여성과 일본 여성 1만 7천 쌍이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우애를 나누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도시나 마을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단계로 발전하지는 못하

는 경우가 많다. 도시와 도시가 결연을 맺는 단계에서 시민과 시민이 결연을 맺고 상

호 교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넓어지

고 성숙한 시민의식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종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그동안 공동체 구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 이해관계에 의한 힘의 논리, 즉 패권주의의 차원에서 연대가 진행되고 있

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한국이 연대하는 태평양패권과 중국, 북한, 홍콩, 

몽골로 이어지는 대륙패권이 대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36 ) 이러한 차원에

서는 미국과 중국 세력이 부딪히는 신냉전시대가 동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한 국가가 평화를 주도해서는 안 되고 각 국이 다

른 국가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다자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평적 관계에서 평화가 피어날 수 있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경제, 군사, 정치가 아닌 종교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종교는 평화를 이루는 신념과 명분, 가치관을 제공해주며 현

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른 분야들과 연계하면서 교육과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핵

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공통된 가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종교가 중심이 되어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동안 천주평화연합(U PF), 세계평화여성연합(W FW P), 세

계평화청년학생연합(Y SP) 등 글로벌 비정부기구를 설립하여 정치, 경제, 교육, 여성, 

청년 등의 평화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시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 1991

년부터 1995년까지 52회 개최된 ‘유관순열사정신선양대회’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 평화

를 위한 실천을 전개하고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본부는 일본 내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의 교류와 단합을 할 수 있도록 두 단체가 동참하는 1991년 3월 1일을 맞아 ‘유관순열

36 ) 배기찬,  코리아생존전략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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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신선양대회’를 기획,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한국을 지배하였던 일본의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 여성 3천 여 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 일본이 동아시

아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러한 대회는 아

시아평화여성연합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결성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한일 여성들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아

시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37 )  

위에서 진술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은 동

아시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이해와 역할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동아시

아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의 모든 종교는 선교적 목적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증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통일에 구심점 역할을 한 동독 교회는 선교적 목적보다 

독일통일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였기에 시민들을 조직하고 연결할 수 있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시 선교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

면 동아시아 평화에 더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천은 

다른 종교와의 연대를 방해하며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와 갈등을 빚게 되므로 평화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평화를 위한 순수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적 실천

이 요청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경제

협력, 문화교류 등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

를 위한 여러 연대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

나 기업의 경영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른 어떠한 노력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동아시아 종교, 특히 한반

도의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종교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 한반도 평화 

또한 현실화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종단의 실천 만으로 동아시아 평화가 실현될 수는 없다. 한국의 종교가 연대하여 

한국 사회가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종교와 연대한다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

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7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7), 1419-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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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백 년 전 한국은 조선 말 혼란을 지나 일제 통치가 시작된 지 십 년을 경과하면서 

억압과 수탈에 고통 받던 백성들이 현실을 개혁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찾던 시대

였다. 한국의 백성들은 조선말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수난의 시기를 시대적 전

환기이자 개벽의 시대로 보고 후천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였다. 혼란과 수난이 지나

고 개벽이 되면 질서와 평화가 오는 후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새

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동학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삼일독립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38 ) 

삼일독립만세운동 백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주권국가가 되어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분단 칠십 년이

라는 암울한 그늘 아래 불신과 갈등을 반목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등의 군사적 긴장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의 강대국 또한 여전히 경제력

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분쟁과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신냉전의 대립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 평화의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삼

일운동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종식하고 개벽의 새 시대를 개막할 비전이 필요했

듯이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의 비전과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천도교와 

기독교 등 여러 종교들이 종단을 초월하여 삼일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종교인들이 

선교 목적보다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일반과 동아시아 평화 이해와 그 실천

을 정리해보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리스도교 기반 신종교로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계승한 동시에 한국 종교의 전통을 받아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

화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다양한 실천들을 경주해 왔다. 이제 다른 

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이러한 실천이 더욱 확장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38 ) 조재국, 근대한국의 민족종교와 민족운동(Ⅰ) ,  한국사상과 문화  7(2000), 360-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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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Understand ing  on  Ro le for Peace of East A sia in  Fam ily Federation for  

W orld Peace and U nifica tion (FFW PU)   

Kim, Min-Ji

Sun M oon U n iv.

C an  K orea , Japan, and C hina m ake for E ast A sia  peace  and turn ing point for  

peacefu l w orld  order through past liqu idation w ith  m utual cooperation, respect and  

recognition betw een three nations centered on p eace of K orean Pen insu la?  T his study 

has fo cused to  rep ly  to  question as above and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c tiv itie s for peace  o f East A sia  o f Fam ily  Fed eration fo r W orld peace  and  

unification . FFW PU  is a  n ew ly risen relig ion based on christ church  th rough  trad ition  

and in tegration of new  relig ion in  K orea . A nd it h as been  practiced for in ternationa l 

so lidarity  for East A sia  peace centered on peace of K o rean  Peninsu la . Through various  

activ ities, FFW PU  dem onstrated the  possib ility  that relig ion can prov ide va lues to  

prom ote p eace beyond m issionary  purpo ses and p rovide  d iverse prac tices and hum an  

and physical resources such as education, civic . A nd  FFW PY U  has suggested ro le  for  

so lidarity  as p ivot to  build  for peacefu l E ast A sia  beyond crisis o f new  cold-w ar. 

K ey w ords : FFW PU , E ast A sia , Peace , Sun M yung M oon, N ew  relig ion    


